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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내가� 만약� 요나단의� 위치에� 있었다면,� 어떤� 선택을� 했을까요?� 진솔하게�

이야기해�봅시다.

2.� 인생을� 돌아보며,� 내가� 신앙을� 위해� 했던� 결단이� 있었다면� 함께� 이야기

해� 봅시다.� 거창하고�대단한� 것이� 아니어도�좋습니다.� 소소한� 결단도� 신

앙을�위한�것이었다면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요나단은�사랑하는�두� 사람,

아버지와�다윗�사이에서�갈등을�합니다.

그는�결국� 다윗을�돕는� 결정을�하게� 됩니다.

왜냐하면,� 하나님의�뜻이�다윗에게�있으며,�

도리어�아버지�사울은�하나님의�뜻을�거역하고�있다는�것을

깨달았기�때문입니다.

요나단의�이� 결정은�결코� 쉬운�결정이�아니었을�것입니다.

가족의�일이라고�한다면�

신앙적으로�옳은�판단을�내리기가�쉽지�않기� 때문입니다.

우리가�만약� 요나단의�상황에�서게� 된다면,

우리는�과연� 어떤�결정을�하게�될까요?

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오늘�말씀의�제목은� ‘결단하는�인생’입니다.

우리는�하루하루의�삶�속에서

크고�작은�결정을�하고� 살아갑니다.

그런데,� 그� 가운데�어떤�결정은,

‘신앙’을� 위해� 내려야�하는� 큰� 결단이�있기도�합니다.

예를�들어,

주일� 성수를�위해� 상황적인�요소들을�포기하는�결단,

금식을�하거나�새벽예배를�나오기로�하는�결단,

십일조�생활을�하기로�하는� 결단..� 등등

거창하고�대단한�것이�아니어도�좋습니다.

내가� ‘믿음’� 과� ‘신앙’을� 위해�내린� 결단이라고�한다면,

그�결단은�무엇이든� ‘위대한�결단’� 이� 될� 수� 있는� 것입니다.

함께�나누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
